[image: image1.png]


[image: image2.jpg]





오늘 드디어 새로운KT CEO 후보자가 확정 되었다. KT노동조합은 11년 만에 내부 출신 CEO 후보자가 선임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사심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로지 전문성과 역량만으로 KT의 미래를 이끌어갈 CEO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한 이사회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한다. ��이제 CEO 후보로 최종 확정된 만큼 구현모 후보자는 하루 빨리 KT 종사원들에게 당차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KT노동조합은 구 후보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 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KT 구성원 통합 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CEO 선임과정에서 분열되고 찢겨진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제는 지난 선임과정을 뒤로 하고 KT의 원대한 미래를 향해 모든 종사원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기업으로서 KT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T는 그간 주인 없는 회사라는 세간의 오명대로 새로운 CEO가 오면 기존 사업방향과 경영방침이 갑자기 바뀌거나 단기적 성과창출에만 매진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전례가 있었다. 노동조합 은 구현모 차기 CEO 후보자가 KT를 속속들이 잘 알고 이해하는 인물인 만큼,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 위에서 경영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셋째, 종사원을 살뜰히 포용하고 노동조합을 진정한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CEO후보자는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을 견지하고 노동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도 KT 경영의 한 축으로서 경영 감시와 참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구현모 후보자는 남은 기간 인수인계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KT노동조합은 구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준 탁월 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혼신을 다해 CEO직을 수행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은 아울러 노사가 힘을 합쳐 완벽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KT를 명실공히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http://kttu.or.kr/


제13-300호, 2019년 12월 27일(금)








구현모 CEO 후보자에게 바란다�













